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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세종수목원, 수목원 최초 
디지털 트윈 안전실증 서비스 제공

- 인공지능·드론 연계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-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정보통신산업진흥

원(NIPA)이 주관하는 ‘2025년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(공공시설물 안

전실증)사업’에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.

 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공공시설물

의 안전을 실증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다.

 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인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으

로 실제 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사고 발생 등 예측과 대응이 

가능하다.

  이번 사업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은 인공지능(AI)과 드론을 연계해 ▲군중 

밀집 사고 예측 ▲탄소 저감형 에너지 수요 예측 ▲식물 생육환경 자동제어 

▲식물 생장 분석 및 변화 추적 ▲야생동물의 침입감지 및 안전한 외부유도 

시스템 가동 등 안전, 에너지, ESG 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를 

구축할 예정이다.

 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“관람객 안전을 중심으로 식물과 동물 등 상

호공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선정된 과제” 라며 “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진

형 안전관리 기술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국립세종수목원을 만들

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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